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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학교 응과 우울, 불안의 계에서

모와 부애착의 조 효과

김 시 형 이 동 훈† 최 섭 이 도

성균 학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상으로 학교 응과 우울, 불안의 계와 학교 응과 우울, 불안의

계에서 모애착과 부애착의 조 효과를 각각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수도권 지역의

5개 고등학교에 재학 인 남녀학생 33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분석은 Ping

의 2단계 방법을 용하여 모애착과 부애착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학교 응과 련한 하

요인으로는 학교흥미, 학업성취를 이용하 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 응은 모애착, 부애착

과 정 인 상 계, 우울, 불안과는 부 인 상 계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응과 우울, 불

안의 계에서 모애착은 모두 유사 조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부애착의 경우에는 학교 응과

우울 간의 계에서 유사조 효과를, 학교 응과 불안 간의 계에서는 순수 조 효과가 확

인되었다. 셋째, 조 효과의 양상을 확인해 본 결과, 학교 응과 우울, 불안의 계에서 모애

착과 부애착은 모두 정 인 효과의 크기를 상승시키는 형태의 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애착과 부애착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Ping의 2단계 방법을 용하여 고등학생을 상으로 학교 응과 우

울, 불안의 계에서 모애착, 부애착의 조 효과를 각각 확인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마

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과 연구의 제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논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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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신체 심리 변화로 이 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 응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다

른 연령 보다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

인 감정을 더욱 강하게 경험한다(최인숙,

2012). 실제 2016년 질병 리본부가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검사인원

남학생의 20.9%, 여학생의 30.5%가 최근 12개

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단할 정도로

슬 거나 망감을 느낀 이 있음을 의미하

는 우울감을 경험하 다고 응답하 는데, 이

는 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매

우 취약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울과 불안이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들(김수연,

2016; 박 신, 김의철, 2003; 주석진, 2011)과

고 학생을 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 불안 등의 정신병리 요인의 수가 높

아지고 있음을 보고한 양미진, 이은경, 이휘우

(2006)의 연구결과 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은 우울 수 을 드러내었음을 밝힌 선행

연구(김정민, 유안진, 2005)들을 종합해보면 청

소년기 에서도 고등학생의 우울과 불안은

더욱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우울이란, 인간이라면 구나 느낄 수 있는

슬 감정, 무기력, 망감 등을 의미하며(고

수 , 강석기, 2014),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주

요 정신 질환 하나이다(Hankin, 2006). 우울

은 유 요인 심리 요인, 사회 요인

모두의 복합 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상 , 안수 , 2011), 인생 반에 걸친 우

울은 종종 청소년기에 시작된다는 사실이

차 인식되고 있으며, 다원 인 질병으로서, 개

인의 정서, 사고, 자기 감각, 행동, 인 계,

신체 기능, 생물학 과정, 작업 생산성,

반 인 삶의 만족 등에 깊이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우울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편

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인 불안은 상되

는 에 한 염려 걱정으로 인해 생기

는 반응으로 정의된다(신민진, 하은혜, 2010).

불안은 자기를 상실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

를 두고 환경이나 개인 스스로에게 있어서

이라고 인식되는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 상태이며, 지속 인 변동 속에서의 일

시 인 상태로, 긴장과 우려가 의식 으로 인

식되는 불쾌한 상황과 자율 신경 체계 활동

의 증가로 특징지어진다(Cruz, Duarte, Nelas,

Antunes, & Almeida, 2014). 우울이나 불안은 일

상생활의 기능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정도

로 심각해질 수 있는데, 우울의 결과로 나타

나는 증상들에는 쳐진 기분 혹은 흥미나 쾌락

의 상실 등이 있으며 불안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에는 빠른 호흡, 빠른 심장박동 는 식

은땀 등의 매우 빠르고 극 인 신체 변화가

포함된다(Hughes, Herron, & Younge, 2014).

청소년기에 겪는 우울과 불안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 향에 하여 고등학생들이

연구 상으로 포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우울의 경우, 정서 측면

에서 장진이, 곽노은, 이지연(2016)은 남녀고등

학생 1, 2학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

이 부 응 자기 주의와 거부민감성과는

유의미한 정 상 을, 정서조 과는 유의미

한 부 상 을 보고하 고 더욱이 우울은 남

녀고등학생이 포함된 김소린, 이은정, 조수 ,

이성찬, 이상민(2014)의 연구와 고 학생을

상으로 한 김원경(2014)의 연구에서 청소년

의 자살생각 혹은 자살시도여부를 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체 측면에서도

한지 , 김정민(2016)은 고등학생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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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섭식장애까지 겪

을 수 있음을 보고하 다.

불안의 경우 역시, 정서 측면에서 문승태,

김희수(2009)는 고등학생의 불안감이 높아질수

록 심리 안녕감이 낮아짐을 보고하 고, 조

민자(2013) 역시 고등학교 남학생을 상으

로 불안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의 정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 다. 신체 측면에서도 김

산, 하은혜(2011)는 남녀고등학생을 상으로

불안이 신체화 증상에 직 으로 향을 미

치고 있음을 밝혔으며, 김윤희, 허 란(2000)은

고등학생을 통해 불안성향이 높을수록 흡연,

음주 기타 약물남용 경험이 많아짐을 보고하

다. 한 김사라형선(2012)은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불안은 청소년의

인 계 자기수용과 부 상 임을 밝혔

다. 이를 종합해볼 때, 청소년기의 우울과 불

안은 정서 , 교육 , 신체 , 사회 측면에

서 상당한 부정 결과를 래하며, 일시 이

기보다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의 문제

는 극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하루의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은

청소년들에게 요한 향을 미친다. 학생들

의 학업 수행뿐만 아니라 학교에 한 정서와

태도, 학교 환경에의 몰입과 여의 에서

도 정의되는 학교 응(Birch & Ladd, 1997)을

제 로 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평가 주의 교육과 경쟁

인 교육 환경 사회 분 기를 고려하고

고등학생을 상으로 시험불안이 우울증

기타 불안(상태불안 특성불안)과 정 상

임을 밝힌 조수철, 정 , 홍강의, 신민섭, 성

훈(2001)의 연구, 학입시로 인해 고등학생들

이 우울과 불안 등의 극심한 스트 스를 경험

하고 있음을 보고한 유정, 김 메, 신형섭, 정

주 , 최남희(2010)의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

의 고등학생이 학업성취와 학교흥미의 측면과

련지어 학교 응의 문제로 인해 우울과 불

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학교 응에 한 연구들에 따르면, 청

소년의 학교 응과 우울은 부 상 , 즉 학교

응을 잘하는 경우일수록 우울수 이 낮고,

학교 응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울수 이 더

높았음을 보고(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송아랑, 신효정, 2015)하 고, 임혜림, 김서 ,

정익 (2014)은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

구에서 학교생활 응은 우울에 해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지민(2007)

은 부분의 청소년 집단에서 학교생활에

한 흥미가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하 고, 김정화, 조춘범(2017) 역시 고등학생

을 상으로 학교 응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인과 계를 검증하 다. 마

찬가지로 Crystal, Chen, Fuligni, Stevenson, Hsu,

Ko, & Kimura(1994)은 일본, 국, 미국 고등학

교학생들을 상으로 학업성취와 불안, 우울

등의 심리 부 응과의 련성을 살펴본 결

과 높은 상 계를 발견하 으며, Sideridis

(2005) 역시 학교 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업

수행회피와 불안, 우울의 정 상 을 확인하

다. 한 김문주, 이혜성(1991)은 학업성 이

나 평가결과를 요시하는 환경 분 기가

시험불안의 직 원인임을 보고하 으며,

학교 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공통

으로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힌 하민정

(2015)의 연구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학교 응

은 선행 연구들에서 우울과 불안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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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학교생활 응

을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학교

부 응, 학교생활에 한 흥미, 학업성 까지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보고 있음(Woolley, &

Grogan-Kaylor, 2006)을 고려하면, 학교부 응

역시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에 향

을 미친다(조윤숙, 이경님, 2010; 이경은, 1998).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한 이해, 방, 치료, 교육 개입을 해 청

소년의 학교 응에 한 더욱 세 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 응에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이

모두 심각한 우울,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아

니다. 지각된 학업 수행과 불안, 우울 등을 포

함하는 정서 디스트 스가 유의한 상 계

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Verner-Filion &

Vallerand, 2016), 학업성취와 우울증상 우

울의 수 간에 상 이 없었음을 나타낸 연

구결과(Hamdan-Mansour, Hamaideh, Azzeghaiby,

Hanouneh, & Aboshaiqah, 2015; Prakash &

Coplan, 2007)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학교 응수 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우울과 불

안의 정도가 미비하거나 문제수 이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

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 응과 우울,

불안 사이의 부정 결과를 완화시키는 조

요인의 존재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 응과 우울사이의 계에서 조

효과에 한 선행연구로 송아랑, 신효정

(2015)이 학교 응과 우울의 계에서 래갈

등해결 략의 조 효과를 확인하 다. 하지만

다수의 학교 응과 우울에 한 기존 연구

들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과 우울간의 상

계만을 밝히거나 청소년 개인의 우울이 학

교 응에 미치는 향에 해 규명한 연구가

부분으로 학교 응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소선숙 등, 2010)

이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상 불안에 한

연구들 역시 매개와 조 , 요인연구가 많고

상 으로 불안에 미치는 연구가 많지 않음

(유 애, 홍혜 , 2013)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

요인의 탐색과 확인은 청소년들의 우울, 불

안의 방과 개입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

으로 여겨진다.

이밖에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정

향을 미침으로써 학교 응과 우울, 불안간의

계 사이에서 조 효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들에 한 연구로는 청소년의 처

략에 따라서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Herres, 2015), 청소년의 자아분화수 과

자기통제력 수 이 우울과 불안수 을 낮춤

(배미 , 이은희, 2009)과 같이 개인 측면의

변인을 살펴본 선행연구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장애를 방하기 한 다수의 양육 략

을 제시한 연구(Yap, Pilkington, Ryan, Kelly, &

Jorm, 2014) 등 환경 측면의 변인을 다룬 선

행연구들이 있다. 이처럼 앞서 언 한 학교

응과 우울, 불안에 한 상반된 선행연구 결

과의 존재뿐만 아니라 학교 응과 우울, 불안

사이에 이미 확인된 조 변인의 존재와 조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다른

변인들에 한 선행연구를 모두 종합해 볼 때

학교 응을 잘 하지 못한 청소년들일지라도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낮출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학교 응과 우

울, 불안간의 조 변인으로 부모애착에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애착이란, 부모와의

정서 인 연 를 의미하는 것으로 Bowl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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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에 따르면 어린 아이가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을 형성하며, 형성 이후

에는 인생 반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이후 발달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Ainsworth(1989) 역시 애착 계의 요성이

유아기 뿐만 아니라 청년기 이후에도 지속

됨을 보고하 고, 불안정한 애착의 형성

이로 유발되는 문제를 치료하는 것과 련되

어 국내에는 상 계이론의 상담 근(김

진숙, 2001) 교정 정서 경험(이순태, 김명

식, 2017)에 한 연구들도 알려져 있다.

흔히 청소년기에는 가족을 넘어 래라는

새로운 계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이 아동

기에 비해 래와의 계가 가지는 요성과

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

유선, 2013; 김정민, 유안진, 2005). 실제 연

구에서도 래애착이 높은 수 의 청소년들

은 낮은 수 의 우울과 불안을 보고(Papini &

Roggman, 1992; Wilkinson, 2004)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심리 안정

에 있어 부모애착이 래 애착보다 강력한

요인으로 검증된 선행연구(Armsden, McCauley,

Greenberg, Burke, & Mitchell, 1990; 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래애착이나 학교소속

감보다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수행 문제와 정

서 어려움을 이는 데 특히 더 향력이

있다는 선행연구(Oldfield, Humphrey, & Hebron,

2016), 부모애착은 래애착과 함께 청소년

의 심리 건강과 응에 요한 역할을 한다

(Armsden, & Greenberg, 1987)는 선행연구의 결

과들을 모두 고려하면, 청소년들에게 있어 근

본 으로 부모와의 계가 심리 건강에

요한 치를 차지한다(김정민, 유안진, 2005)고

볼 수 있다.

부모애착과 우울, 불안의 계를 살펴본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 우울의 경우, 부모

와의 애착 계는 청소년 우울의 요한 보호

요인(Raja, McGee & Stanton, 1992)으로, 청소년

기 기의 애착이 게 형성될수록, 청소년기

후기에 우울과 행동장애 증상을 더 많이 보임

을 밝힌 연구(Scott et al. 2013)가 있다. 한

청소년을 상으로 동․서양에 계없이 부모

와의 애착이 우울증상과 부 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Li, Delvecchio, Lis, Nie, & Di, 2015),

이외에도 부모 한쪽 는 양쪽 모두와 안

정 인 애착 계일 때 청소년들은 우울 증상

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연구

(Constantine 2006; Harold, Shelton, Goeke‐Morey,

& Cummings, 2004; Laible, Carlo, & Raffaelli,

2000; Wilkinson 2004), 부애착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모애착의 경우 청소년의 우울한

증상과 부정 으로 유의함을 밝힌 연구들

(DiFilippo, & Overholser 2000; Liu 2008;

Margolese, Markiewicz, & Doyle, 2005)이 있다.

부모애착과 불안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안

정성이 높은 청소년은 인 계에서 낮은 수

의 불안을 나타냈으며(Armsden & Greenberg,

1987; Kenny & Donaldson, 1991),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에게서 불안이 유의하

게 나타남을 확인한 연구(Bosquet, & Egeland,

2006; Warren, Huston, Egeland, & Sroufe, 1997)

들이 있다. 국내의 연구로는 고등학생의 부애

착과 모애착이 인불안과 부 인 상 을 보

인다는 연구(한승희, 김은하, 2015), 고등학

생의 시험불안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애착의 요성을 밝힌 연구(김소연, 이 식,

한덕 , 남규탁, 고복자, 2006)들도 있다. 반면,

모애착만이 청소년의 불안을 유의하게 측함

을 보고한 연구(Liu, 2008; Viana, & Rabian,

2008)와 반 로 청소년의 불안증상에 모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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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의하지 않지만, 부애착의 경우 불안증

상을 유의하게 측함으로서 청소년의 발달

에 아버지의 역할이 요함을 밝힌 연구(Van

Eijck, Branje, Hale, & Meeus, 2012)도 있다.

이외에도 부모애착과 우울, 불안 모두와의

련을 살펴본 연구들로, 30년에 걸쳐 이루어

진 미네소타 종단연구는 유아기의 부모와

의 안정애착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정서건

강 등의 특성을 정 으로 유의하게 측하

고(Sroufe, Egeland, Carlson, & Collins, 2005),

Irons와 Gilbert(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갖는 안정애착이 낮은 우울과 불안을 유의하

게 측하 다. 부모와의 정 인 애착 계

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청년기에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크고(Kenny, &

Donaldson, 1991), 애착불안, 애착회피 등 불안

정하게 형성된 애착이 우울, 불안 등의 내재

화 문제와 정 인 상 계를 보 음을 밝힌

연구(신문혜, 이지연, 2015) 등 부모애착과 청

소년 우울 불안과의 련성을 조사한 국내

의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모두 종합해보면, 학교 응은 청소년의

우울, 불안의 발생에 유의한 향을 주는 변

인이며 동시에 우울 불안과 부 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애착이 비교

잘 형성된 청소년들에게는 낮은 수 의 우울

과 불안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측할 수 있다.

하지만 지 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애착에

한 연구들은 주로 모애착과 같이 한 쪽 성

별에 치우쳐 학교, 사회, 일상생활의 응문제

에 애착이 미치는 향에 해 확인하거나(강

유임, 김병석, 2013; 이지연, 백정빈, 2009) 주

로 부모애착을 구분 없이 다 왔으며(김정민,

유안진, 2005; 윤명숙, 이재경, 2010; 이미 ,

2014; 조수민, 김정화, 노충래, 2015)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와의 계만을 단지

검증했을 뿐이다(남윤주, 이숙, 2009; 민하 ,

2012; 장애경, 이지연, 2010). 더욱이, 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계, 거 과 과보호가 아동

과 청소년의 불안 증상에 상당한 향을

반면 부와의 불안정한 애착 계는 불안 증

상에 어떤 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

(Breinholst, Esbjørn, & Reinholdt-Dunne, 2015), 부

애착과 모애착이 남녀 고등학생의 내재화 문

제 행동과 외 화 문제 행동에 서로 다른

향을 미친다는 연구(조미정, 김민주, 2014), 성

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경로

에 있어서 부애착과 모애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힌 연구(김 리, 신나나, 2017), 고

등학생의 인 불안에 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부애착과 모애착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한승희, 김은하, 2015)처럼 국내

외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애착과 모애착이 청

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각각 다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애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하나의 변인으

로 살펴보는 방식은 특정 변인에 한 모애착

과 부애착의 상 인 향력에 해서는 어

떠한 결과도 제공해주지 못함을 강조하며 부

모애착과 여타 변인 간 계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상호독립 인 향을 미치는 모애착과

부애착의 구분을 고려해야 함(선 운, 2016;

Bridges, Connell, & Belsky, 1988; Grossmann,

Grossmann, Fremmer-Bombik, Kindler, & Scheuerer

‐Englisch, 2002)을 실제 연구에 용해 본다는

에 의의가 있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자

녀 양육 즉, 자녀의 교육과 돌 에 심을 갖

는 가정 인 아버지가 증가하고 있다(권애리,

2017; 이지은, 2017; 최 섭, 이동훈, 2017).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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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사회 요구와 심 역시 증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와의 애착

계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향을 살펴

으로써 어머니에 치우쳐 있는 육아와 자녀

양육 실에서 아버지의 육아 자녀와의

계에 한 요성과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정

책 수립과 보완 그리고 사회 분 기 조성에

더욱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등 사회

, 시 으로도 더욱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응과 우울, 불안의 문

제에서 청소년에게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

와의 애착이 서로 다른 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을 고려하여 부애착과 모애착을 서로 분

리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모애착의 선

행연구들이 우울, 불안과의 계검증차원에

머물 던 것을 넘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

과 불안에 부애착과 모애착이 각각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

구는 학교 응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

치는 향에 한 조 요인으로서 환경 측

면의 부애착, 모애착에 주목하여 이들의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에

한 경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한 앞서

언 하 듯, 학교 응을 독립변인으로 우울,

불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는 물론 본

연구의 모형과 같이 조 변인으로서의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학교 응과 우울

의 계를 지속 으로 탐색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소선숙 등, 2010), 불안에 향을 미치

는 연구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학교 응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향과 련

한 경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을 모두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은 격

한 신체 , 생리 , 정서 , 인지 변화와 불

균형을 경험하며(박정녀, 최해림, 2005, 한창환,

2001) 다양한 응문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다(권오숙, 문성호, 2007, 한건환, 장휘숙, 안권

순, 2004). 그 에서도 특히 등학교와 학

교를 거쳐, 학진학을 한 평가 입시

주의 경쟁 교육 환경에 본격 으로 들어서

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취와 학교흥미에

련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유정 등, 2010; Sideridis, 2005; Thompson, 1987).

애착의 생애 발달 에서 생애 으로

지속되는 부모애착(김미정, 강인설, 2008)이 청

소년의 문제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는 선행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안혜원, 이재연, 2009). 이와 련, 고등학생의

우울에 어머니의 애착이 래에 한 애착의

향보다 크며(이경님, 2003), 부모애착이 고등

학생의 우울/불안을 포함한 문제행동을 감소

시키는 보호역할을 하고(안혜원, 이재연, 2009),

부모애착만이 청소년의 심리 안녕에 결정

으로 기여함(Raja et al, 1992) 등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청소년기에

도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박정녀, 최해림,

2005; 이경님,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교 응과 우울, 불안의 계에서 부애착과

모애착이 미치는 향은 어떠한지에 해 고

등학생을 상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학교 응, 부애착, 모애

착, 우울, 불안을 확인하고 학교 응과 부애착,

모애착, 우울, 불안이 어떤 계가 있는지, 부

애착과 모애착이 학교 응과 우울, 학교 응

과 불안의 계에서 각각 조 역할을 하는지

에 해 밝히고자 한다. 청소년의 학교 응과

우울, 불안 사이에 부애착, 모애착이 조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밝 진다면, 임상차원에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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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우울, 불안의 부정 정서 치료에 있

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 요

인으로서 부애착, 모애착을 고려한 상담

근과 로그램의 계획수립을 통해 학교 부

응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나타내는 청소년

기 학생들의 상담과 치료에도 정 향을

미칠 것으로 기 한다.

학교 응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향을

모애착, 부애착이 조 하는가를 검증하는 이

연구의 목 을 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

정하 다.

연구문제 1. 학교 응 모애착, 부애착,

우울, 불안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교 응과 우울, 불안 간의

계에서 모애착은 조 하는가?

연구문제 3. 학교 응과 우울, 불안 간의

계에서 부애착은 조 하는가?

방 법

연구 상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 의 연

구윤리심의 원회(IEB)의 승인을 받아, 연구에

참여할 학교를 하여 최종 으로 수도권지

역 5개 학교(서울 4, 경기도 1)의 고등학생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자는 학생

들에게 연구에 한 목 과 설문지에 작성하

고 이를 선생님들에게 구체 으로 달하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설명을 한 이후 설문에 동의한

학생을 상으로 실태조사 심리척도가 포

함된 설문을 실시하 으며, 설문 후 참여자들

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 하 다. 설문기간은

략 3개월 정도 걸렸으며, 설문지당 작성시

간은 평균 20분이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450부

를 배포하 으며, 420부(93.33%)를 회수하 다.

이 불성실하게 응답한 56부와 연구 변인들

에서 표 편차 3을 벗어나는 이상치를 가진

30부를 제외한 334부를 최종 으로 분석에 포

함시켰다. 연구 상자는 각각 2ㆍ3학년으로

진 을 앞두고 있는 1학년 186명(57.6%), 2학

년 142명(42.5%)으로 남학생 170명(51.3%), 여

학생 161명(48.7%) 이었다.

측정도구

그림 1. 연구모형(개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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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응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의 학교에서 흥미

와 성취에 한 학교 응 수 을 측정하기

해 Hernandez(1993)가 개발한 학교생활에 한

흥미(School Interests Questionnaire)척도를 박 선

(1999)이 연구 목 에 맞게 수정․번안하여 구

성한 학교 응 유연성 척도를 사용하 다. 척

도는 학교에 한 흥미(8문항)와 학업성취에

한 태도(8문항)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응은 ‘내가 배우고 있는 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나에게 있어 학교 성 은

참으로 요하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 척도로 ‘ 그 지 않다’

의 0 에서 ‘항상 그 다’의 3 으로 보고하게

되어있으며, 본 척도는 수가 높을수록 학교

응의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 선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 다.

부모애착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가 지각하는 부모

와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해 Armsden와

Greenberg(1987)의 부모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Raja 등

(1992)이 개정한 부모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를

김수희(2009)가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IPPA-R 척도는 청소년 보고용으로, 부와

모 각 12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를 들어, 부애착은 ‘나는 아버지로부터 별

심을 받지 못한다.’, ‘아버지는 나를 있는 그

로 받아들여 주신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

되어있으며, Likert 4 척도로 ‘ 그 지

않다’의 1 부터 ‘항상 그 다’의 4 으로 보고

하게 되어있으며, 본 척도는 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수희(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부

애착이 .84, 모애착이.82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 부애착의 Cronbach's α는 .89 모애착의

Cronbach's α는 .81이었다.

우울, 불안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의 일상생활에

서의 우울, 불안의 수 을 측정하기 해

Derogatis(1993)가 개발한 BSI를 Derogatis(2001)

가 직 축약한 BSI-18(Brief symptoms

Inventory-18)를 박기쁨, 우상우, 장문선(2012)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우울

(6문항), 불안(6문항), 신체화(6문항)의 하 요

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우울과 불안만을 사용하 다. 우울은

‘기분이 울 하다.’, 불안은 ‘신경이 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

성되어있으며,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다’의 1 부터 ‘매우 그 다’의 5 으로 보고

하게 되어있다. 본 척도는 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과 련된 심리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기쁨 등(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우울이 .89, 불안이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우울의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불안의 Cronbach's α는 .87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과 AMOS 21.0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다. 첫째, 연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정보

를 알아보기 하여 SPSS 21.0을 통해 단순 빈

도 분석을 진행하 으며, 기술통계 상 분

석을 실시하 다. 둘째, 각 하 변인이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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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러미를 한 변인들의 다 공선성으로 생기는

부정 효과를 감소시키고 해석상의 도움을

수 있도록 평균 심화 하 다. 평균 심화

이후, AMOS 21.0을 사용하여 Ping(1996)의 2단

계 근법 1단계인 측정모형 검증을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Ping의

2단계 근법 2단계는 1단계를 통해 산출

한 측변인과 조 변인의 분산과 측정오차

분산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의 분산과 상호

작용항의 요인 재량 오차분산을 계산하

여 직 입력하여 분석을 실시한 뒤 합지

수를 확인하고 모형을 검증하 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학교 응, 부애착,

모애착, 우울, 불안의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고 변인 간 상 계를 확인하

기 해 Pearson 이변량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에서 모형 별과 추정

의 문제를 이기 해 문항꾸러미(item-parcel)

를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 다(김수 , 2016).

문항꾸러미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

(1998)의 제안에 따라 개수는 3개, 합치는 문

항의 선택은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균등한

요인부하량을 갖도록 구성하 다. 한 왜도

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Kline(2005)이 제시한

3과 10을 넘지 않아 SEM분석을 진행하는데

정규성과 경향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기술 통계와 상 분석에 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 다.

Ping의 1단계 검증(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애착과 모애착을 각각 조

변인으로 분석하기에 두 개의 측정모형을

검증하 다. 사용된 연구 변인들의 측정모형

을 Hu와 Bentler(1999)가 합도의 가이드라인

으로 제안한 CFI, RMSEA, SRMR을 확인하 다.

두 측정모형 모두 CFI가 .90이상이고 RMSEA

가 .1이하 SRMR이 .08이하로 확인되어 수용가

능한 합도로 확인되었다(홍세희, 2000; Hu &

Bentlrer, 1999). 한,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이 .51～.95의 범 를 가

져 최소 .40은 넘어야 한다는 이순묵(2000)의

제안에 따라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인을 구성

하는 요인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측정모형에 한 결과는 표 2, 그림 2, 3

과 같다.

Ping의 2단계 검증(구조모형 검증)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한 Ping(1996)의 2단

계 근방식에서 2단계는 1단계에서 산출한

측변인인 학교 응과 조 변인인 부애착과

모애착의 분산과 측정오차 분산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의 분산과 상호작용항 지표 변인의

요인계수 오차분산을 계산하여 고정하고

모형을 검증하고 합지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계산으로 얻은 모애착과 학교 응에 한

상호작용항의 오차분산은 533.60, 잠재변인의

요인 재량은 9.15 잠재변인의 분산은 12..80이

고, 부애착과 학교 응에 한 상호작용항

의 오차분산은 701.243, 잠재변인의 요인 재

량은 9.10, 잠재변인의 분산은 19.28이 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하기 모형의

합도가 수용가능한지 먼 확인한 결과,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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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Bentler(1999), 홍세희(2000)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CFI, RMSEA, SRMR을 확인하 고

모든 연구모형에서 모형 합도가 수용가능한

수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도에 한 결

과는 표 3과 같다.

모애착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학교

응(β= -0.423, p<.001)과 모애착(β=-0.261,

p<.001)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경로, 학교

응과 모애착의 상호작용이 우울에 향을 미

치는 경로(β=0.131, p<.05)가 모두 통계 으로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학교 응1

- 　 　 　 　 　 　 　 　 　 　 　 　 　
학교 응2

.646** - 　 　 　 　 　 　 　 　 　 　 　 　
학교 응3

.295** .458** - 　 　 　 　 　 　 　 　 　 　 　
부애착 1

.186** .189** .306** - 　 　 　 　 　 　 　 　 　 　
부애착 2

.240** .213** .327** .792** - 　 　 　 　 　 　 　 　 　
부애착 3

.215** .299** .371** .666** .777** - 　 　 　 　 　 　 　 　
모애착 1

.176** .159** .264** .662** .702** .658** - 　 　 　 　 　 　 　
모애착 2

.255** .208** .228** .532** .551** .553** .656** - 　 　 　 　 　 　
모애착 3

.251** .235** .303** .536** .543** .645** .599** .820** - 　 　 　 　 　
우울 1

-.369** -.312** -.296** -.302** -.294** -.359** -.259** -.335** -.379** - 　 　 　 　
우울 2

-.412** -.302** -.204** -.192** -.202** -.268** -.195** -.239** -.311** .681** - 　 　 　
우울 3

-.377** -.251** -.310** -.269** -.313** -.347** -.286** -.308** -.376** .624** .706** - 　 　
불안 1

-.256** -.158** -.160** -.093 -.140** -.148** -.119* -.140** -.183** .607** .670** .557** - 　
불안 2

-.260** -.234** -.198** -.105 -.157** -.189** -.166** -.234** -.278** .480** .614** .507** .627** -
불안 3

-.310** -.211** -.210** -.162** -.213** -.273** -.230** -.261** -.300** .593** .685** .709** .683** .744** -

M 14.36 14.65 17.55 11.23 11.92 12.63 12.82 12.91 13.13 4.24 4.65 3.51 4.10 3.17 3.20

SD 3.02 2.68 2.92 2.37 2.49 2.46 2.31 2.04 1.96 1.98 2.40 2.01 2.05 1.80 1.75

왜도 -0.32 -0.14 0.03 -0.05 -0.28 -0.71 -0.79 -0.86 -0.92 0.63 0.64 1.31 0.82 1.65 1.43

첨도 -0.04 0.13 -0.02 -0.10 -0.20 0.44 0.78 1.37 1.42 -0.49 -0.71 0.84 -0.14 2.03 1.14

주. *p<.05. **p<.01.

표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인 간 상 계수

χ² df p
RMSEA(신뢰구간

95%)
CFI SRMR

측정모형(부애착) 198.049 48 .000 .095(.082-.109) .939 .0603

측정모형(모애착) 172.191 48 .000 .087(.073-.101) .948 .0512

표 2. 측정모형의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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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모형(모애착) 그림 3. 측정모형(부애착)

χ² df p
RMSEA

(신뢰구간 95%)
CFI SRMR

연구모형(조 :모애착, 종속:우울) 101.213 33 .000 .078(.061-.095) .955 .0576

연구모형(조 :모애착, 종속:불안) 68.287 33 .000 .056(.037-.075) .976 .0521

연구모형(조 :부애착, 종속:우울) 138.726 33 .000 .097(.080-.114) .934 .0748

연구모형(조 :부애착, 종속:불안) 106.01 33 .000 .080(.063-.098) .953 .0678

표 3. 구조모형 합도 검증

경로 () S.E. t

학교 응 → 우울 -.423(-0.451)*** 0.082 -5.488

모애착 → 우울 -.261(-0.234)*** 0.053 -4.423

학교 응X모애착 → 우울 .131(0.057)* 0.027 2.125

학교 응 → 불안 -.271(-0.283)*** 0.073 -3.866

모애착 → 불안 -.215(-0.192)*** 0.055 -3.524

학교 응X모애착 → 불안 .164(0.07)* 0.028 2.5
주. *p<.05, ***p<.001

표 4. 모애착의 조 효과 구조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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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 고, 학교 응(β=-0.271, p<.001)과 모

애착(β=-0.215, p<.001)이 불안에 향을 미치

는 경로, 학교 응과 모애착의 상호작용이

불안에 향을 미치는 경로(β=0.164, p<.05)

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여 모애착이 학

교 응과 우울, 불안의 계에서 유사 조 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사 조 효

과란 조 변인이 종속변인에 직 인 향도

미치지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계를 조

하는 효과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Sharma,

2003). 자세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부애착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

과, 학교 응(β=-0.459, p<.001)과 부애착(β

=-0.175, p<.01)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경

로, 학교 응과 부애착의 상호작용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경로(β= 0.17, p<.01)가 모두

그림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 S.E. t

학교 응 → 우울 -.459(-0.479)*** 0.083 -5.777

부애착 → 우울 -.175(-0.135)** 0.045 -2.999

학교 응X부애착 → 우울 .17(0.06)** 0.022 2.769

학교 응 → 불안 -.319(-0.33)*** 0.076 -4.362

부애착 → 불안 -.103(-0.079) 0.047 -1.699

학교 응X부애착 → 불안 .178(0.063)** 0.023 2.744
주. **p<.01, ***p<.001

표 5. 부애착의 조 효과 구조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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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으로 유의하 다. 반면, 학교 응(β

=-0.319, p<.001)과 학교 응과 부애착의 상호

작용이 불안에 향을 미치는 경로(β=0.178,

p<.01)는 통계 으로 유의하 으나, 부애착(β

=-0.103, p>.05)이 불안에 향을 미치는 경로

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부애착이 학교

응과 우울의 계에서는 유사 조 효과를

보이지만, 불안과의 계에서는 순수 조 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수 조 효

과는 조 변인이 종속변인에 직 인 향은

없지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계에서 조

하는 효과만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Sharma,

2003). 자세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5개 고등학교

에 재학 인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학교

응과 우울, 불안 증상의 계를 확인하고 학

교 응과 우울, 불안 간의 계에서 부애착과

모애착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 결과

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응, 부애착, 모애착, 우울, 불안

증상의 계를 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학교 응과 부애착, 모애착과의 계 그리고

우울과 불안의 계는 정 인 상 계를 보

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학교 응 정도와 아

버지에 한 애착정도와 어머니에 한 애착

정도의 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

으로, 학교 응의 수 이 높은 학생은 부와

모, 모두와 친 한 애착 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우울과 불안의 계

역시 유의한 정 상 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

어, 우울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역시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응, 부애착, 모애착과 우울, 불

안의 계는 부 인 상 계를 보 다. 이는,

학교 응, 부애착, 모애착과 우울, 불안이 서

로 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응의 수 이 낮은 학생, 부와

모에 친 한 애착 계를 형성하지 못한 학생

의 경우 우울, 불안과 련된 심리 고통의

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

교 응과 우울, 불안이 부 인 상 계를 보

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학교생활 응이 우울에

부 향을 미침을 증명한 선행연구(임혜림

등, 2014), 학교 응에 어려움이 겪을수록 우

울이 증가함을 보고한 연구(김정화, 조춘범,

2017; 송아랑, 신효정, 2015), 학업성취 학

교 응의 어려움이 불안과 상 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이경은, 1998; 조윤숙, 이경님, 2010;

Crystal et al, 1994; Sideridis, 2005)들의 결과와

일 된 결과이다. 한, 부애착, 모애착과 우

울, 불안이 부 상 을 가진다는 연구결과

는 부모애착과 우울증상의 부 상 계를

밝힌 Li, Delvecchio, Lis, Nie과 Di(2015)의 연

구 부애착과 모애착이 불안과 부 상

임을 보인 연구(한승희, 김은하, 2015), 불안

정하게 형성된 애착이 불안, 우울 등의 내재

화 문제와 정 인 상 계임을 밝힌 연구(신

문혜, 이지연, 2015)들과도 일 이다.

둘째, 학교 응과 우울, 불안의 계에서 모

애착의 조 효과를 확인한 결과, 학교 응과

우울, 학교 응과 불안의 계에서 동일하게

측변인의 주효과와 조 변인의 주효과 그리

고 상호작용항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모애착이 학교 응과 우울, 불안

의 계에서 유사 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즉, 모애착은 학교 응과 우울, 불안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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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 변인으로서 정 인 효과를 상승시키

는 역할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학교 응과

무 한 우울, 불안을 유의하게 측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우울, 불안의 감소에 있어 모애

착은 환경 자원으로서, 독립 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모애착이 청소년의 우울을 유의하게

측(DiFilippo & Overholser 2000; Liu 2008;

Margolese et al, 2005)하고 마찬가지로 모애착이

불안을 유의하게 측함(Liu, 2008; Viana, &

Rabian, 2008)을 밝힌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모애착이 학교 응과 상호작용하

여 고등학생의 우울, 불안을 감소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결

과를 더욱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학교 응과 우울, 불안의 계에서 부

애착의 조 효과를 확인한 결과, 학교 응과

우울의 계에서 측변인의 주효과와 조 변

인의 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항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여 부애착은 학교 응과 우울의

계에서 유사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학교 응과 불안의 계에서는

측변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항만이 통계

으로 유의하여 부애착이 학교 응과 불안의

계에서 순수 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우울의 경우, 모애착과 마찬가지로 부애

착이 학교 응과 고등학생 자녀의 우울간의

계에서 조 변인으로서 정 인 효과를 높

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무 하게 우울을

유의하게 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반면

불안의 경우에는, 부애착은 학교 응과 불안

간의 계에서 조 변인으로서 정 인 효과

를 높여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부애착 자체로

는 직 으로 고등학생 자녀의 불안의 감소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애착의 경우 우울을 유

의하게 측하지 못한 선행연구(DiFilippo &

Overholser 2000; Liu 2008; Margolese et al, 2005)

결과와는 상반된다. 마찬가지로, 부애착의 경

우 불안을 유의하게 측함을 밝힌 선행연구

(Van Eijck et al, 2012)와도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부와의 불안정한 애착 계는

불안에 어떤 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

구(Breinholst etal, 2015)와 달리 직 인 유의

한 측은 할 수 없지만, 학교 응과 불안사

이에서 조 변인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애착은 학

교 응과 상호작용하여 고등학생 자녀의 우울

불안 모두의 부정 향을 모두 감소시키

는 데 조 변인으로 기여함을 알 수 있으며,

한 학교 응과 우울과의 계에서 부애착이

유사 조 효과를 보이는 것을 보아 부애착은

고등학생의 우울을 유의하게 측하는 환경

자원으로서, 독립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모두 종합하여 논의하면, 부애착, 모

애착의 조 효과를 각각 확인한 결과 학교

응과 우울, 불안의 계에서 부애착과 모애착

은 모두 정 인 효과를 더 상승시키는 형태

의 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학교 응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아

지는 계를 보이는데 부애착과 모애착이 높

을수록 우울과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더 커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 불

안 등 심리건강에 부모애착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Armsden, & Greenberg(1987)의 연구결

과를 학교 응의 변인과 련지어 검증한 것

이며, 학교 응과 련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정 정서인 우울과 불안의 부,

모애착의 조 효과를 확인하 다는 데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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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애착에 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모애착에 치우치거나 부모애착을 구분 없이

다루고 있는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

응과 우울, 불안의 계에서 모애착은 물론

부애착의 조 효과를 각각 입증하여 제시하

다. 반면 학교 응과 우울, 불안 사이에서 우

울과 련한 부애착, 모애착의 양상은 동일하

지만, 불안과 련하여 모애착과는 달리 부애

착은 순수 조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부, 모

애착이 청소년의 우울, 불안 등에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결과(한승희, 김은하,

2015; Liu, 2008)와 부분 으로 일치하지만, 이

는 추후 연구에서 부애착과 모애착이 미치는

향과 련하여 추가 인 검증과 확인이 필

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실제 시사 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학교 응, 부애착, 모애착, 우

울, 불안 사이의 계를 살펴 으로써 부애착

과 모애착이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 응과

련한 우울 불안을 낮추는 과정에서 낮은

수 의 학교 응의 부정 향을 어느 정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부․모애착은 모두 자녀의 정신 건강에 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결과는 부․모애착 계가 자녀에게

정 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근과 부모교육 자료가 히 부모에게 제공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련한 부모교육

과 상담 근으로는 가족놀이를 활용한 정

서 심상담(조춘화, 2017), 집단상담(서은주, 이

림, 2008) 등이 부모-자녀간 애착증진을

해 효과 일 것으로 상되며 특히 유아의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기를 지나 사

춘기를 겪는 과정 경제 활동으로 인해

자녀와의 계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부모

들에게 이와 같은 근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학교 응의 수 이 낮고 우울, 불안의

부정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한 상담 개입에서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계의 경험을 다루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혼의 증

가로 그동안 정상 인 형태의 가정으로 인식

하 던 양친가정이 차 어들게 되고, 이혼

과 더불어 맞벌이부부, 주말부부, 재혼 등이

증가함으로서 통 인 양친부모에 의한 가정

과는 다른 한부모 가정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정들이 출 하고 있는 상황(기 도, 2009)에

서는 부, 모애착의 결핍과 같은 불안정한 애

착 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

교 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 불안을 경험

하는 학생이 이러한 가정환경에 있는 학생들

일 경우에는, 이와 련하여 상 계이론의

에서 상담자와 함께 교정 정서체험의

경험(김진숙, 2001; 이순태, 김명식, 2017)을 제

공하는 것도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이러

한 경험은 불안정한 애착경험을 가지고 있으

면서 학교 응에 어려움으로 인해 부정 정

서를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다. 더욱

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애

착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제한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애착을 동시에 살펴본

기존 연구결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으

므로, 본 연구와 같이 부애착과 모애착을 각

각 나 어 살펴본 결과가 좀 더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학교 장에서 학교 응문제와 련

되어 우울, 불안의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교사들의 경우 먼 학생

들의 학교 응 정도를 악하고 학교 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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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을 경우 부, 모애착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 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상

담 주간을 비롯한 학부모와의 다양한 상호작

용 기회를 마련하고 자녀(학생)의 일상 인 학

교생활과 련한 자료와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활용, 학부모의 자녀에 한 심을

제고시킴으로써 학생의 우울, 불안의 부정

향을 완화할 수 있다. 한 가족과 함께 하

는 참여형 로그램 는 과제들을 계획하여

학생들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부모

와 자녀간의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학교개방의 날 행사, 아버

지의 날, 우리집 역사 가계도 만들기 등은 학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부모로부터의 지지와 안정

애착을 인식하고 한 부모와 더욱 친 한

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에서, 교사는 학생

의 심리 건강문제에 학부모의 자녀에 한

애착을 연 시켜 학생의 부정 정서를 완화

시키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부장 인 유교사회 가장

으로서 아버지들의 바쁜 경제활동으로 인해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와의 상호작용 정

애착 계가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우리나

라의 문화 풍토에서 본 연구는 부애착 역시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생활과 정신건강의 문제

를 완화시키는 요한 환경 요인임을 확인

하 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계뿐만이 아니

라 아버지와 자녀간의 친 도 역시 자녀의 학

교 응과 련한 부정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한 방안에 한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아버

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잘 나

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결과(Alam, Barrera, D’

Agostino, Nicholas, & Schneiderman, 2012; Barrera,

D'Agostino, Schneiderman, Tallett, Spencer, &

Jovcevska, 2007; Hopmeyer & Werk, 1994)에 주

목한다면, 아버지-자녀간의 안정 애착형성을

한 아버지 교육의 로그램과 내용 구성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히 드러내고 표

하는 연습과 훈련이 포함되는 것이 하다

고 여겨진다. 이것은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아버지와 자

녀간의 원만한 계를 유지하고 친 도를 높

이는 데에 효과 일 것으로 상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

도권 지역(서울, 경기)에 소재한 5곳의 고등학

교, 2, 3학년에 재학 인 청소년을 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연

구결과를 기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와 함께 다양한 지

역의 청소년을 포함한 표본의 선정을 통해 연

구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학

교 응, 부애착, 모애착, 우울, 불안의 측정과

정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 기 때문

에, 소 학교 장에서 바른 생활 학생 즉, 모

범 이고 바람직한 학생에 한 선호가 반

되었거나 는 부모애착과 련하여 가정생활

과 련된 개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드러

내는 것에 부담을 느낌으로서 학생의 일상생

활과는 반 되는 측면이 연구결과에 반 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

기보고식 설문지가 지니는 제약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에게 사회 으로 기 되는 바가 측정되

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학생

자신의 인식 그 로가 평가에 반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흥미, 학업성취를 하 요인으로 한 독립

변인으로서 학교 응을 살펴보았는데,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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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교 응의 하 유형으로서 교우 계, 교

사와의 계, 학교환경 응 등 학교 응의 하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조 효과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자아탄력성과 같이

학교 응과 우울, 불안의 계에서 향을 미

치는 다양한 개인 자원들을 통제하지 못하

다. 다섯째, 모애착과 부애착은 학생의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김갑숙,

숙, 이철우, 2009)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

생 성별의 차를 살펴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학교 응과 우울 불안과의 계에서 부,

모애착만을 선택하여 조 효과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 , 환경 측면의 조 요

인들에 한 탐색과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청

소년의 학교 응을 돕는 데 있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 응이 우

울, 불안에 미치는 향과 부애착, 모애착 각

각을 조 효과로 알아보는 본 연구의 모형

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고

등학생을 상으로 이를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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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ng Effects of Mother Attachment and

Father Attachment on the Relation between School Adjustment,

Depression, and Anxiety in Adolescents

SiHyeong Kim DongHun Lee JoonSup Choi DoYoung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 and fath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s among school adjustment, anxie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A total of 334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Ping's two-step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showed that school adjust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th mother attachment and father

attachment, while school adjust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both depression and anxiety. Further,

mother attachment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depression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anxiety, while father attachment showed a

moderating effect sole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anxiety. There was a main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such that students who had higher attachment to both mother and father

showed lower depression and anxiety scores.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s, depression, anxiety, school adjustment, mother attachment, father attachment


